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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Loneliness on SNS Addiction: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and Its 

Gender Difference
Junghwa Lee  Hoyoung Kim†  Jungsuk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On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neliness on the addiction to Social Network Sites 
(SNS), and two, to evaluate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We also examined whether the effect differed between female and male college students. The SNS addic-
tion questionnaire, UCLA Loneliness scale, and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r (FIRO-B) scale 
were conducted on 295 college students (age M= 23.05, SD= 2.69; male= 143, female= 152) via an online survey. Based on 
this data, the effect of loneliness on SNS addi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were ana-
lyzed. The result showed that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with 
SNS addiction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However, the effect of loneliness on SNS addiction was stronger in males 
than in femal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was significant only in female students. The effect of loneliness on SNS addiction was stronger in female SNS 
users with higher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nely people with higher interpersonal rela-
tions orientation might be more vulnerable to SNS addiction. Furthermore, the gender difference in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t mechanisms may underlie SNS addiction in females and male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as well as gender difference, should be considered in efforts to minimize SNS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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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와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Social Networking Site, SNS) 이용이 쉬워지면서 SNS의 사용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SNS로는 페이

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SNS 플랫

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Kim(2015)에 따르면 2011년에 16.8%이었

던 SNS 이용률은 2013년 31.3%, 2015년 43.1%로 조사되어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as Media(2016) 조사

보고서에서 SNS 이용자의 70%는 하루 4회 이상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10회 이상 접속자의 비율도 38%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SNS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기능이 다양하여 SNS를 간단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학자마다 SNS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

하고 있다. Boyd와 Ellison(2008)은 SNS를 어떤 한정된 시스템 내

에서 개인이 공개적 혹은 반공개적(semi-public) 프로필을 구성하

고, 각자 자신과 연결된 이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서로 이어

줌으로써 연결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라고 정의하였

다. SNS 플랫폼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업로드를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친화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다. SNS 이용 동기에 대한 국내 조사들에서 SNS 이

용자들의 70% 이상이 인맥관리 및 대인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SNS

를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DMCReport, 2010; Lee & Sung, 2013). 

SNS는 사회적 교류와 대인관계 유지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어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SNS는 이용자들이 현실의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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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다는 SNS라는 가상공간에 더 몰입하게 함으로써 여러 부작용

을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Pantic, 2014; Toseeb & Inkster, 2015). 

SNS, 인터넷 사용, 게임, 성 행동과 같은 어떤 활동에 과도하게 몰

두하는 것을 중독(addiction)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행위 중독(be-

havioral addiction) 분야의 오랜 논쟁이다. Griffiths(2010a)는 어떤 

활동을 과도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독의 여섯 가지 특성-즉, 현저성(Salience), 기분 조절(mood 

modification), 내성(tolerance), 금단 증상(withdrawal syndrome), 

갈등(conflict), 재발(relapse)-을 만족시킨다면 행위 중독으로 정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행위 중독의 여섯 가지 특성들을 SNS 중

독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Griffiths, Kuss, & Demetrovics, 2014), 

먼저 현저성은 SNS 사용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이 되어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

분 조절은 SNS를 이용함으로써 각성된 기분, 불쾌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거나 무감각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부정적 심

리상태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서 SNS 이용에 몰두하게 하는 특성이

다. 내성은 SNS를 이용하면 할수록 기분 조절에 필요한 SNS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내성이 생기면 SNS 이용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금단 증상은 SNS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

하게 되는 불쾌한 감정이나 신체적 상태(예를 들어 떨림, 우울감, 짜

증스러움 등)이다. 갈등은 SNS 사용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

함으로써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거나 다른 활동에 지장이 초

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발은 일정 기간 SNS 사용을 통제했

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과도한 SNS 사용이 반복되는 경향이다. 즉, 

SNS 이용양상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면 SNS 중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Jung(2014)은 SNS 중독이 최근 연구되기 시작

한 주제로 아직 ‘중독’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독’ 대신 ‘중독 경향성’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조

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

계 지향성 및 금단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Jung & Kim, 2014). 이 척도의 하위 요

인들을 앞서 소개한 Griffiths의 중독의 6가지 조건(현저성, 기분 조

절, 내성, 금단증상, 갈등, 재발)과 비교하자면, 조절 실패 및 일상생

활 장애 요인은 현저성과 갈등을, 몰입 및 내성 요인은 내성과 재발

을, 부정 정서의 회피 요인은 기분 조절을,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은 금단증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Oh(2012)는 SNS 중독 경

향성을 지나친 SNS 사용으로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

와 우울, 의존, 강박,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문제

를 가져와 개인의 일상생활과 적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로 정의

하였다. 

SNS 중독의 문제점은 여러 문헌들에서 보고되어왔다. Davis와 

Cranston(2008)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SNS가 그들의 일상생활

과 면대면 사회적 교류를 방해한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중독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데, SNS 중독 역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활동을 수행하

거나 타인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기회를 빼앗아 부정적인 영향

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Griffiths(2013)는 SNS 중

독이 심할수록 SNS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대인

관계에 시간과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과다한 SNS 이용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SNS

상에서의 대인관계적 부담은 심리적, 신체적 피로감과 정적인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6). 또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SNS에 자신의 외모 사진을 자주 업로드하는 것과 

체중에 대한 불만, 마름에 대한 욕구, 자기 대상화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Meier & Grey, 2014). SNS 과다 사용이 우

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다는 보고들도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Oh(2011)의 연구에서는 SNS 중독 경향성이 우울과 정적

인 상관을 보였고, 하루에 2시간이 넘는 SNS 이용이 낮은 정신건강 

보고,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자살 사고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보

고도 있다(Sampasa-Kanyinga, 2015). SNS 중독은 인터넷 중독과 

공통적으로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SNS 

중독 문제를 보이는 이들은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이들만큼이나 

우울을 높게 보고하였다(Kim, 2015). 청소년 연구에서는 SNS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충동성과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

기도 하였다(Lee & Jun, 2015). 이처럼 SNS 중독과 잘못된 이용 행

태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에 선행하는 위험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SNS는 대인 간 소통과 대인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춘 매체로서, 

현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SNS상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반영

된다는 점에서 SNS는 대인관계의 연장선이자 대안적 소통 공간이

라고 볼 수 있다(Park, 2013).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특히 현실에서

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SNS 과다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회적 보상 가설(Valkenburg, 2005)은 현실에서

의 사회적 자본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현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불만족

을 보상하기 위해 SNS를 더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은 상황적, 시간적 단서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실

생활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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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McKenna & Bargh, 2000). 많은 연

구자들이 SNS를 이용하게 하는 요인으로 외로움, 대인관계 불만족

감, 낮은 사회적 지지, 사회불안 등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데(Kim, 2014; Lee et al., 2015; Seo et al., 2015), 이 역

시 사회보상가설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내향적인 성격이나 사회

불안 등으로 현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들일수록 SNS 과다 이용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m, 

2014).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감을 나타내는 외로움은 SNS 중

독의 위험요인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외로움의 사전적 

정의는 ‘홀로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인데, 외로움은 개인의 사

회적 관계가 어떤 면에서 충족되지 않음을 지각하는 내적 상태이

다(Heinrich & Gullone, 2006).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수나 사회 

접촉 빈도와 같은 양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관계 만족감이나 지각된 사회적 수용 등 주관적인 질적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Asher & Paquette, 2003). 대인관계를 형성하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외

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Galanaki, 1999; Jones & 

Carver, 1991). 여러 연구들에서 외로움이 클수록 SNS 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 Cha, 2015; Oh, 2011; Seo et 

al., 2015). 이는 외로움에 대한 일종의 대처행동으로서 SNS 이용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Xu와 Tan(2012)은 SNS를 외

로움, 우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도구로 보게 될 때, 정상적 이용

에서 문제적 이용으로 전환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대인관계 지향성 역시 SNS 과몰입과 관련될 수 있다. 

Schutz(1966)는 생물학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 욕구,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하려

는 통제 욕구, 타인들에게서 친밀한 애정을 얻고자 하는 정서 욕구

의 대인관계 형성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대인관계 

욕구를 통틀어 대인관계 지향성으로 개념화하였다. 대인관계 지향

성의 하위 요인 중 정서 욕구와 소속의 욕구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주요 성격변인인 외향성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cer & Wood, 2006).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Kim(201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인관계 지향성이 큰 사람은 안정적이고 긍정

적인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대인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많

은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대인 간 상호작용 활동이라는 

SNS 활동의 특성상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SNS 이용도 

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SNS 몰입 정도 혹은 중독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2015). 

이상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인관계에서의 불

만족은 SNS에 과몰입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외로움(Heinlich & Gullone, 2006)이 클수

록 SNS를 지나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인관계 지향성

에 따라 대인 간 소통을 추구하는 활동인 SNS 이용에 투자하는 노

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이나 외로움 같은 대인

관계 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서 SNS 중독을 논할 때, 대인관계 

지향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Lee-Won 등(2015)의 연구

에서는 사회적 소속과 친애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사회불안과 페

이스북의 과도한 사용간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사회적 소속과 친애 욕구가 사회불안과 과도한 페이스북의 사

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소속과 친애욕

구, 타인에 대한 통제욕구를 포함하는 대인관계 지향성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개

인의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현

실의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대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 따

라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SNS 사용에 지나치게 몰두할 가능

성도 클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SNS 중독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성차

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먼저 SNS 중독 경향성은 여성이 남성

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Lim, 2014; Pi, 2013). Acar(2008)

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SNS 친구 수에 관계없이 SNS에 더 많은 시

간을 할애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Yoon(2014)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과 반대로 남성들이 SNS 중독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들도 보고되고 있다. Lim(2014)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문제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있고, SNS 

이용량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Çam, & 

Isbulan, 2012; Hong, 2014). 여성과 남성 간의 SNS 이용을 좀 더 세

부적으로 비교한 연구도 있다. Son과 Park(2010)의 연구에서는 대

인관계 성향과 미니홈피 활동 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자아도취적 성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미니홈피 관리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아도취적 

성향이 높은 집단이 미니홈피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성별 간 SNS 중독 경향성에 

차이가 있거나, SNS 중독으로 이어지는 기제가 다를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다. 특히 Lim(2014)의 연구와 Son과 Park(2010)의 연

구에서 여러 변인들이 SNS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가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SNS 이용 동기, SNS 중독 경향성 정도, SNS 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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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성차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인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도 성차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일관되지 않다. 여성

들이 남성들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Medora & Woodward, 

1986)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외로움을 더 높

게 보고한다는 연구도 있다(Schimitt & Kurdek, 1985; Wheeler et 

al., 1983). 외로움의 수준뿐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대처행동 역시 

남녀가 다를 수 있다. Lim(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SNS상의 상

호작용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SNS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은데 

비해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외로움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서 

SNS에 몰두하는 정도도 남녀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이 활발한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

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고

자 한다. 또한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수 간의 관계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국내 SNS 이용률이 20대에서 75.6%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

(Kim, 2015)와 연구 대상 모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SNS 이용 경험이 있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한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http://www.invight.co.kr)을 통하

여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5명은 메시

지 전송 서비스(예. 카카오톡) 외에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측정치에서의 결측치가 발생한 

1명을 추가로 제외한 후 총 295명(남=143명, 여=152명, 연령 

M=23.0 SD=2.69)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전북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

터 승인을 받았다(2016-08-04). 

측정 도구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

이 척도는 Andreassen(2012)의 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 18문항과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1)의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 15문항

을 바탕으로 Jung과 Kim(2014)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

성 척도이다. 총 24문항의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

향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

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의 총 4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변인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9, 몰입 및 내성 .78, 

부정 정서의 회피 .85,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84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5이었다. 

대인관계 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Schutz(1958)가 개발한 대인관계 지향성 척도(Fun-

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r, FIRO-B)

를 Yum(2004)이 반복되는 문항을 줄여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역채점 문항(1문항)을 포함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소속욕구, 통제욕구, 정서욕구의 세 가지 

욕구 측면에서 각각 표출행동, 기대행동의 두 가지 행동 차원으로 

대인관계 욕구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개정판 UCLA 외로움 척도

개정판 UCLA 외로움 척도는 Rusell 등(1978)이 제작한 UCLA 외

로움 척도를 Kim과 Kim(1989)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로서, 각 문항

에 대해 4점 Likert 척도(1=전혀 느끼지 않음, ~4=자주 느낌)로 평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응답자의 반응 편파

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질문한 10

문항(1, 4, 5, 6, 9, 10, 15, 16, 19, 20)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질문한 10

문항(2, 3, 7, 8, 11, 12, 13, 14, 17, 18)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분포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분

석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항으로 구성된 외로움, 대

인관계 지향성, SNS 중독 경향성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

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들 간의 상

관분석을 하였다. 셋째,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을 대

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외로움이나 대인관계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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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대인관계 관련 변수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 성차

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녀 집단별로 구분하여 다시 위계

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

선 상호작용 항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감소시

키기 위해 독립변인인 외로움과 조절변인인 대인관계 지향성을 평

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Hayes et al 2008). 또한 평균중

심화한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의 곱으로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SNS 중독 경향성(종속변수)을 예측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에 투

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시, 1단계에서는 대인관계 지향성과 외

로움을 투입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을 

곱한 상호작용 항을 추가 투입하였다. 각 모델에서 전체 모델의 통

계적 유의성과 투입변수의 회귀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고, 추가로 투입한 변수의 유의성을 탐색하기 위해 설명량 변화량

(ΔR2)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단계에서 투입한 상호작용 항의 설

명량 변화량(ΔR2) 및 회귀계수가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Aiken & West, 1991). 남녀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 시

에는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을 각 집단의 평균으로 평균중심화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외로움, 대인관계 지향성, SNS 중독 경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각 변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

의하지 않았다, ps>.219. SNS 이용 빈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했을 때(1=하루 여러 번, 2=하루 1회, 3=주 3-4회, 4=주 1-2회, 

5=월 1회 이상), SNS 이용 빈도의 성차도 유의하지 않았다, t= .54, 

p= .560. 

먼저 전체 표본에서 외로움, 대인관계 지향성,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SNS 중독 경향성은 외로움, 대인관계 지

향성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로움 r= .27, p< .001; 대인관계 

지향성 r= .35, p< .001. 대인관계 지향성과 외로움은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r= -.17, p= .003. 

다시 성별을 구분하여, 외로움, 대인관계 지향성과 SNS 중독 경

향성의 총점 및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고(Table 2), 

Fisher의 Z 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상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인관계 지향성은 남녀 모두에서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SNS 하위 요인들과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로움도 남녀 모두에서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 r= .34, p< .001; 여 r= .19, p< .05. 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SNS 중독 경향성과 외로움 간의 상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z=1.37, p= .085, SNS 중독 경향성의 일부 하위요인들과 외

로움 간의 상관도 더 크게 나타났다. SNS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

해요인 z=1.81, p= .035; SNS 몰입 및 내성요인 z=2.14, p= .016. 남

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외로움과 SNS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해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Bivariate Correlations of 
Loneliness,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and SNS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N = 295)

Loneliness FIRO-B SNS Addiction

Loneliness 1
FIRO-B -.17** 1

SNS Addiction .27*** .35*** 1

   All M (SD) 37.01 (7.13) 54.94 (8.51) 45.14 (13.21)

   Male M (SD) 36.48 (7.06) 55.24 (8.55) 44.24 (13.56)
   Female M (SD) 37.50 (7.19) 54.67 (8.49) 45.99 (12.85)

Note. FIRO-B =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
havior. 
*p < .05. **p < .01. ***p < .001.

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Loneliness,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and SNS Addiction Total and Factor Scores in 
Male (n = 143) and Female (n = 152) Groups

1 2 3 3.1 3.2 3.3 3.4

1. Loneliness 1 -0.16 .19* 0.14 .25** .21** 0.08
2. FIRO-B -.19* 1 .35*** .25** .31*** .31*** .33***
3. SNS Addiction Total .34*** .36*** 1 .89*** .81*** .85*** .88***
   3.1. Control failure/ disturbance of adaptation .34*** .33*** .92*** 1 .61*** .64*** .72***
   3.2.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 .28** .25** .86*** .70*** 1 .65*** .58***
   3.3. Virtual life/withdrawal .29*** .37*** .91*** .76*** .77*** 1 .69***
   3.4. Absortion/tolerance .32*** .35*** .90*** .79*** .68*** .79*** 1

Not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les lie below the diagonal line, and those of females lie above the diagonal line. FIRO-B = Fundamental In-
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r.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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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r= .34, p< .001), SNS 몰입 및 내성요인(r= .32, p< .001)과의 

상관이 유의한데 비해,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SNS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해 요인 r= .14, p= .096; SNS 몰입 및 

내성요인 r= .08, p= .317. 즉, 남성의 경우에만 외로울수록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활동이 감소하거나 방해를 받

고, SNS에 투자하는 시간과 SNS를 생각하고 이용하는 빈도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NS를 통한 부정

적 정서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은 남녀 모두에서 비슷한 수

준으로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은 남성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였고, r= -.19, p= .024, 여성에서는 부적 상관의 경향성만 나타났

다, r = -.16, p = .053. 하지만 그 상관정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z= 0.26, p= .396. 

외로움과 SNS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를 대인관계 지향성이 

조절하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3). 

모델 1에서 대인관계 지향성과 외로움은 모두 SNS 중독 경향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외로울

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지향성 

t=7.91, p< .001 ; 외로움 t= 6.55, p< .001. 대인관계 지향성과 외로

움은 SNS 중독 경향성 총 분산의 24%를 설명하였다, F =45.10, 

p<001. 모델 2에서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의 상호작용 항을 추

가로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t =2.44, 

p= .015, SNS 중독 경향성 총 분산의 2%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Δ

F=5.93, p= .015. 즉, 대인관계 지향성은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

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대인관계 

지향성 수준에 따라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의미하며,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으로 대인관

계 지향성이 클수록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

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VIF가 10 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해

석할 수 있다(Jang & Kim, 2005). VIF 계수는 모두 2 이하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 대학생들의 외로움과 SNS중독 경향성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n=152)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

의 조절효과가 남녀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 탐색하기 위

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전체 집단에서와 동일한 절차로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여자 대학생 집단 결과를 살펴보면(Table 4), 모델 1에서 대

인관계 지향성(t=5.17, p< .001)과 외로움(t=3.36, p= .001)은 모두 

SNS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지향성과 외로움은 SNS 중독 경향성 총 분산의 18%를 

설명하였고, F=16.68, p<001, 대인관계 지향성(sr2 = .14)과 외로움

(sr2 = .06)은 각각 총 분산의 14%와 6%를 고유하게 설명(sr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의 상호작

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t=2.26, p= .025, SNS 중독 경향성 총 분산의 3%를 추가로 설명하

였다, ΔF=5.12, p= .025. 즉, 여자 대학생 집단의 경우 전체집단에

Table 3.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SNS Addiction of All 
Participants (N = 295)

Step Predictors B SE β R2 F

1 (Constant) (45.15) .68 .24 45.10***
FIRO-B .55 .08 .41***
Loneliness .63 .10 .34***

2 (Constant) (45.39) .68 .25 32.55***
FIRO-B .63 .08 .40***
Loneliness .59 .10 .32***
FIRO-B × Loneliness .02 .01 .13*

Note. Dependent variable is SNS Addiction score. FIRO-B=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r. 
*p < .05. **p < .01. ***p < .001.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SNS Addi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n = 152)

Step Predictors B SE β R2 F

1 (Constant) (45.99) .98 .18 16.68***
FIRO-B .59 .11 .39***
Loneliness .45 .13 .25**

2 (Constant) (46.28) .95 .21 13.13***
FIRO-B .57 .11 .37**
Loneliness .45 .13 .25***
FIRO-B × Loneliness .03 .01 .17*

Note. Dependent variable is SNS Addiction score. FIRO-B=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r. 
*p < .05. **p < .01. ***p < .001.



Lee et al.

160 https://doi.org/10.15842/kjcp.2017.36.2.002

서와 마찬가지로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지향성이 외로움이 SNS 중독 경

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VIF 

계수는 모두 2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 추정된 회귀식에 대인관계 지향성을 평균, 

평균+1표준편차, 평균-1표준편차 값으로 대입했을 때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회귀식을 각각 구하여 그 관계를 Figure 1에 

도시하였다.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대인관계 지

향성이 클수록 외로움은 SNS 중독 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들의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n=143)

남자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서는 전체집단이나 여자 대학생 집단의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Table 5). 모델 1에서 대인관계 지

향성(t =4.62, p< .001)과 외로움(t =5.93, p< .001)은 모두 SNS 중

독 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독립변

인은 SNS 중독 경향성 총 분산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ΔF=30.80, p< .001. 대인관계 지향성(sr2 = .19)과 외로움(sr2 =  

.17)은 각각 SNS 중독 경향성 총 분산의 19%와 17%를 고유하게 설

명(sr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

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의 회

귀계수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로움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설명량의 변화량 역시 유

의하지 않았다, ΔR2 = .00, ΔF= .62, p= .432. 각 변인의 VIF 계수는 

모두 2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SNS 이용 경험이 있는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피

고, 대인관계 지향성이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조

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 295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 SNS 중독 경향성을 조

사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

서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은 모두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지향성이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지향

성이 높을수록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가 더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했을 때, 외로움, 

대인관계 지향성, SNS 중독 경향성 각각의 수준에서 성차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대인관계 지향성의 영향은 남녀가 

유사하였지만, 외로움의 영향은 남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

자 대학생들은 외로울수록 SNS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SNS 과몰입

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집단을 나누어 조절효

과를 분석했을 때, 전체 집단에서 나타났던 외로움과 SNS 중독 경

향성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는 여자 대학생 집단에

서 유의했으나,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성

에서는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SNS Addiction of Male 
College Students (n = 143)

Step Predictors B SE β R2 F

1 (Constant) (44.25) .96 .31 30.80***
FIRO-B .70 .11 .44***
Loneliness .82 .14 .43***

2 (Constant) (44.37) .96 .31 20.69***
FIRO-B .70 .11 .44***
Loneliness .78 .15 .41***
FIRO-B × Loneliness .01 .01 .06

Note. Dependent variable is SNS Addiction score. FIRO-B=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r. 
*p < .05. **p < .01. ***p < .001.

Figure 1.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as the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n = 152).
Note. FIRO-B =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Behavior. FIRO-Bhigh = M+1SD; FIRO-Blow = M-1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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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생 집단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은 외로움이 SNS 중독 경

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외로움과 같은 대인관계 불만족감이 SNS라는 가상 세계

에 몰두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수용을 더 많이 추구할수록 외로울 때 

SNS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Oh, 

2011; Seo et al., 2015)에서처럼 외로움은 SNS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인관계 지향성 역시 SNS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는데, Gross 등(2002)은 사회적 상황을 추구하는 사람일수

록 사회적인 교류를 맺을 기회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 가상공

간을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욕구가 

온라인 상에서도 표출되어 SNS 중독에 취약해 질 수 있다. 다만 대

인관계 지향성과 외로움 간에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으면 실생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외로움은 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인관계 지

향성의 조절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외로움을 경험하면 대인

관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서 SNS 중독에 빠

지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보상가설에 따르면 SNS 

중독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사회적 불만족감과 부적응을 SNS 

활동을 통해 보상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이들에게 더 

잘 들어맞는 설명이다. 외로움이 SNS 중독의 위험요인임은 분명하

나, 동일한 수준의 외로움을 느낀다하더라도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

을수록 대인관계 불만족감을 보상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여 SNS 중독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도 확인되었다.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은 

남녀 모두에서 SNS 중독 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이 외로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지향성과 외로움의 상호작용은 여성에서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 지향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

는 영향에는 성차가 없지만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양상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

계 지향성 정도와 상관없이 외로움은 SNS 중독 경향성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자 대학생

들은 대인관계 지향성의 영향에 비해 외로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을 때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

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양식에서 성차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외로움에 

대한 반응으로 남자 대학생들은 SNS 상 상호작용 작용에 의존하

는 경향이 더 높은 데 비해, 여자 대학생들은 현실 속 대인관계에서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

은 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지에 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

으며(Allen & Stoltenberg, 1995),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친구와  함께  있는  등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Plencherel & Bolognini, 1995) 정서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

다(Spirito & Williams, 1988). 이러한 성차는 SNS 이용 동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수집한 SNS 이용 동기를 살펴보

면, 친교와 교제에 대한 동기는 남성이 월등하게 많이 보고하였고

(남 44% vs. 여 26%), 여성은 관심사와 일상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자기 제시 동기를 더 높게 것으로 보고하였다(남 40% vs. 여 55%). 

남성의 경우, 외로움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면대면 상호작용보다 

SNS 상 상호작용에 몰두하는 면이 있어 외로울 때 SNS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시사된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외로울 때 

대인관계 불만족감을 보상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직접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을 선호하며,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

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행동이 면대면 상황에 그치지 않고 

SNS 상에서도 나타나 SNS 중독에 취약해 지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에서처럼 외로

움이라는 감정이나 대인관계 지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만

으로는 사회보상가설이 제안하는 사회적 불만족감과 SNS 이용간

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 간

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대인관계 

지향성과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불만족감을 나타

내는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대인관계 지향성의 수

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SNS 중독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대인관계 지

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불만족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이 가지는 조

절 효과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성별에 따라 SNS 중

독으로 이어지는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라 SNS 이용 동기와 몰입하는 정도가 달랐다는 Lim(2014), 

Hong(2014)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별에 따라 외로움에 대해 선호하는 대처방식이 다르고 외로움이 

SNS 중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다를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며, 사회보상가설과 관련한 후속연구에서 성차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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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상담과 치료 장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터넷 사용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외로움에 대처하도록 중재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시간을 감소

시킨 Ahn과 Lee(2011)의 연구에서처럼 SNS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는 외로움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SNS 중독을 보이는 내담자들 중, 특

히 남성과 대인관계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외로움에 대한 중재

는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주로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그 결과를 전체 연령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수집되었는데, 자기

보고식 질문지의 특성상, 설문 응답자들의 방어적인 태도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종단 연구가 아닌 횡단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

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외로움이 SNS 중

독의 선행요인일 수도 있지만, Griffiths(2013)가 지적했듯이 SNS 

중독이 실제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악화시켜 외로움을 심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 혹은 신경증(neuroticism)과 같은 제3의 특성

이 외로움과 SNS 중독에 공통취약성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연령

대를 포함하고, 관찰자 보고나 심층면담, 실제 SNS 이용양상에 대

한 경험 표집 방법 등의 다양하고 타당성 높은 방법들을 사용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외로움과 SNS 중

독 경향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며, 대인관계 지향성 이외

에 외로움과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성격

변인의 역할을 탐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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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 효과

이정화·김호영·강정석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외로움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또한 이들 변수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인터넷 설문조

사에 응답한 대학생들 295명(평균연령 23.05세, 표준편차=2.69; 남 143명, 여 152명)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 질문지, 외로움 척도 및 

대인관계 지향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SNS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 대학생들보다 남자 대학생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로움

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 효과는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지

향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외로운 사

람들은 SNS 중독에 더 취약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는 남성과 여성의 SNS 중독 기전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SNS 중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대인관계 지향성의 관계가 성차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어: SNS 중독 경향성, 외로움, 대인관계 지향성, 성차


